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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자인 활용 현황

1)	 디자인 활용 현황

✚ �조사 대상 5개 업종의 일반기업 중 디자인 활용기업은 12.8%임. 

	 �권역별로 서울이 26.6%로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디자인 활용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이 38.5%로 업종 중 디자인 활용을 가장 많이 함. 전

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중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은 14,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은 

14.4%로 비슷하였고, 제조업은 12.6%. 건설업은 5.7%임. 

	 �종사자수 별로는 전반적으로 종사자가 많을수록 디자인 활용 비율도 높은 가운데, 49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

기업 비율이 11%～12%대로 비슷함. 300인 이상 대기업의 디자인 활용기업 비율은 32.8%임.

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

비스업은 이후 ‘출판/영상/정보

업’으로 표기

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이

후 ‘전문/과학/기술업’으로 표기

3)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

비스업은 이후 ‘사업시설관리업

으로 표기

디자인활용기업

<그림 3-1> 디자인 활용 현황

권역별 
서울
26.6%

부산/울산/경남
8.5%

대구/경북
10.1%

인천/경기
 9.3%

광주/전라
 8.2%

대전/충청
 7.8%

강원/제주
10.8%

디자인 활용기업(전체)

12.8%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정보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12.6%            5.7%   38.5%                                                                                   14.2%                       14.4%

업종별 

종사자수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2.6%

11.5%

12.7%

16.8%

20.9%

32.8%



세
부

 조
사

 결
과

 요
약

 /
 디

자
인

 활
용

 기
업

31

2)	 디자인 활용 분야

✚ �일반기업의 디자인 활용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디자인이 49.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제

품디자인’(43.2%), ‘포장디자인’(24.5%), ‘환경디자인’(22.4%) 등의 순임.

	 �업종별로,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시각디자인’분야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사업시설

관리(76.7%)에서의 ‘시각디자인’분야 활용률이 높음. 한편, 건설업은 ‘환경디자인’분야의 활용률이 97.4%

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업종과 차이를 보임. 

	 �제조업에서는 ‘제품디자인’(61.6%), ‘포장디자인’(38.3%)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출판/영상/정보업

에서는 ‘디지털미디어디자인’의 활용률이 60.5%로 높음.

<표 3-1>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 중복응답)

0.4

49.4
43.2

24.5 22.4 19.9
6.3

구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제조업 49.1 61.6 38.3 12.0 11.2 9.2 0.3

건설업 28.9 15.3 1.3 97.4 7.8 4.0 0.0

출판/영상/정보 52.6 18.3 3.6 3.6 60.5 3.4 1.0

전문/과학/기술 48.3 21.6 12.0 45.5 20.8 1.0 0.8

사업시설관리 76.7 21.5 9.0 8.4 11.3 0.2 0.0

디자인
활용 기업 평균(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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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

✚ �디자인 개발 시 사내인력과 외부인력의 활용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내 인력을 활용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기업 평균 61.17%, ‘국내 기업 의뢰’ 비중은 평균 38.35%임. 

‘해외 기업 의뢰’ 비중은 평균 0.48%임.

	 �

업종별로는 사업시설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으며, 특히 건

설업(79.27%), 전문/과학/기술업(78.3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사업시설관리는 ‘국내 기업 의뢰’ 비중

이 61.26%로 ‘자체 디자인 개발’(38.74%) 비중 보다 높음.  

<그림 3-2> 디자인 개발 시 사내 / 외부인력 활용 비중

(단위 : %)

0.79

0.37

자체 디자인 개발 국내 기업 의뢰 해외 기업 의뢰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정보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55.79

79.27

64.70

78.39

38.74

                           43.42

                                                               20.36

                                         35.30

                                                              21.61

  61.26

디자인 활용기업
61.17 38.35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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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자인 투자 관련

1)	 2010년 기업 디자인 투자 현황

✚ �디자인 활용기업의 2010년 매출액은 평균 286억 3,50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22억 9,100만원, 연구개발

비는 평균 22억 6,100만원, 디자인 투자비는 평균 1억 8,200만원임.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 투자비 평균이 가장 높았고, 사업

시설관리업이 가장 낮음.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디자인 투자비 평균이 큼. 

<표 3-2>  2010년 기업 디자인 투자 현황

* 5개업종 일반기업의 산업 규모는 디자인투자액으로 측정.

28,635

2,291 2,261

182

구분
2010
매출액 
평균

2010
영업이익 

평균

2010
연구개발비

평균

2010
디자인

투자비 평균

업종별

제조업 25,622 2,605 2,793 172

건설업 40,755 2,099 558 187

출판/영상/정보 9,349 625 357 137

전문/과학/기술 68,561 3,996 4,403 315

사업시설관리 4,235 282 151 96

디자인
활용 기업 평균(전체)

규모별

소기업 3,266 379 199 95

중기업 16,056 1,372 619 202

대기업 966,336 72,750 83,474 2,882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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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품질’(31.05%)과 ‘디자인’(29.70%) 비중이 가장 높음. ‘가격’의 비중은 

21.42%, ‘마케팅’의 비중은 17.83%임.

	 �업종별로는 ‘디자인’은 전문/과학/기술업(34.62%)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이며, ‘품질’은 제조업(34.64%)에

서, ‘마케팅’은 사업시설관리(32.77%)에서 높은 특징을 보임.

<표 3-3>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단위 : %)

31.05

21.42
29.70

17.83

구분
품질 비중

평균
디자인 비중

평균
가격 비중

평균
마케팅 비중

평균

제조업 34.64 29.92 21.49 13.95

건설업 25.35 32.65 24.48 17.52

출판/영상/정보 28.98 21.93 20.78 28.31

전문/과학/기술 27.19 34.62 21.28 16.91

사업시설관리 18.01 31.38 17.84 32.77

디자인
활용 기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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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디자인 역량

1)	 해외 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지사가 있거나, 해외 관련 기관 혹은 해외 인력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7.8%였음.

업종별는 건설업(18.1%)이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가 많고, 사업시설관리업(0.5%)이 가장 적음. 규모별로

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해외 교류 비율은 7%대로 유사한 반면, 대기업의 해외 교류 비율은 17.0%로 타 규

모 대비 10% 정도 높음.

<그림 3-3> 해외 인력 및 지사 교류기업 비율

✚ �해외 교류 방법으로는 ‘협력기관’을 통한 교류 비중이 평균 58.05%으로 가장 높고, 이어 ‘지사’(21.61%), 

‘프리랜서’(12.80%), ‘연구소’(7.54%) 순이었음.

<그림 3-4> 해외 교류 방법

협력기관 지사 프리랜서 연구소

디자인 활용기업 58.05                                                                           21.61                              12.80     7.54

(단위 : %)

해외 인력 및 지사 교류기업 비율

7.8%

중기업

대기업

소기업

7.5%

7.9% 

 17.0%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 정보

전문,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8.2%

18.1%

5.2%

4.9% 

0.5%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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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업 참여

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자사 디자이너 참여 단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품 개발 초반인 ‘비즈니스 전략수

립’(21.0%), ‘시장조사’(21.4%), ‘상품기획’(25.8%), ‘연구개발’(21.6%) 단계에 집중됨.

	 �반면 용역기업은 ‘상품기획’(30.3%), ‘연구개발’(22.4%), ‘광고 및 마케팅’(19.8%) 의 개입 비중이 높고, ‘비

즈니스 전략수립’(7.5%), ‘시장조사’(3.2%) 단계 참여는 낮음.

<그림 3-5>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기업 참여 단계

광고 

및 마케팅
5.0%

19.8%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8.7%

4.0%

판매 

및 유통

6.1%

1.1%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7.5%

21.0%

3.2%

21.4%

30.3%

25.8%

22.4%

21.6%

디자이너 참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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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결과, 디자인 작업공간을 제외한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 전문 

장비, 디자인 정보는 없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디자인 정보는 중요도가 76.76점(100점 환산 기준)으로 자원 중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

하다는 의견이 46.8%로 매우 높음. 반면, 디자인 작업공간(67.51점)은 중요도가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51.2%로 가장 높음.

<그림 3-6>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100점
환산 평균

충분 부족 없음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디자인관련 전문장비

디자인 정보

디자인 작업공간

75.26점

70.17점

76.76점

67.51점

35.1%

34.5%

30.0%

51.2%

                    25.2%

     31.7%

               23.2%

         25.0%

                    39.7%

             33.8%

   46.8%

                               23.8%

3)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 �각 정부 지원 내용별로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력양성 지원(재교육 

등)’을 받은 기업 비율은 20.2%, ‘자금지원(융자, 출연금 등)’을 받은 기업 비율은 13.1%,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을 받은 기업 비율은 6.5% 등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인력양성 지원’(23.0%) 비율이 

높은 반면, 건설업과 출판/영상/정보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지원’(각각 26.6%, 20.0%) 비율이 높음.

<표 3-4>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경험 비율

20.2

13.1

구분
인력양성

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제조업 23.0 12.0 7.6 4.6 0.2

건설업 19.8 26.6 6.0 0.2 0.0

출판/영상/정보 20.4 20.0 8.2 2.0 0.0

전문/과학/기술 12.4 2.4 1.4 0.1 0.0

사업시설관리 10.8 7.6 2.7 0.1 0.0

디자인
활용 기업 평균

6.5

0.1
3.0

(단위 : %)

(구축상태)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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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최신 디자인 정보 부족’이 47.3%로 가장 높음. 

	 다음은 ‘디자인 기술 부족’(30.7%), ‘컨설팅 능력 부족’(25.0%) 등의 순으로 높음.

47.3

30.7

25.0
22.2

20.0

2.0 0.1

5.3

<그림 3-7>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

최신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개발 비용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창작물 부족

컨설팅 능력 부족

기타

소프트웨어 및 장비 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단위 :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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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력 현황

1)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 �디자인 활용기업의 종사자 수는 1개 기업당 평균 58.87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3.72명으로 종사자수 중 디

자이너 비율은 6.3%임.

	 �한편, 디자인 활용기업 중 자체 인력 없이 외주만 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 대상으로 

디자이너 수를 구하면 기업 평균 5.72명임.

✚ �디자인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디자이너 수를 분석해 보면 전문/과학/기술업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7.9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건설업(4.66명)으로 나타남. 사업시설관리업의 디자이너 수는 0.76명으

로 가장 적음.

✚ �종사자 중 디자이너 비율은 건설업(11.3%)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출판/영상/정보업(9.1%)으로 나타남. 

전문/과학/기술업(3.9%), 사업시설관리업(1.5%)은 5% 미만.

<표 3-5>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58.87

3.72

6.3%

5.72 

구분 종사자수 평균 디자이너수 평균
종사자 중

디자이너 비율
디자이너수 평균

제조업 35.24 2.97 8.4% 5.05

건설업 41.11 4.66 11.3% 5.23

출판/영상/정보 39.14 3.58 9.1% 5.12

전문/과학/기술 205.34 7.93 3.9% 9.49

사업시설관리 51.30 0.76 1.5% 2.21

디자인
활용 기업 평균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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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수(평균 3.72)를 디자인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환경디자인’이 평균 1.04명으

로 디자인 영역 중 ‘환경디자인’ 영역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음. ‘제품디자인’(0.93명), ‘시각

디자인’(0.78명), ‘디지털미디어디자인’(0.41명) 등의 순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는 제품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1.34명)가 상대적으로 많음. 건설업과 전문/과

학/기술업은 환경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각각 3.74명, 4.54명), 출판/영상/정보업은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2.11명)가 상대적으로 많음.

<표 3-6>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 명)

0.78

0.08

0.41

0.20

0.93

0.28

1.04

구분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제조업 0.17 1.34 0.77 0.05 0.39 0.09 0.16

건설업 3.74 0.37 0.35 0.05 0.00 0.00 0.15

출판/영상/정보 0.12 0.22 0.89 2.11 0.02 0.00 0.22

전문/과학/기술 4.54 0.78 1.14 0.38 0.43 0.17 0.49

사업시설관리 0.13 0.05 0.48 0.03 0.00 0.00 0.07

디자인
활용 기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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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 �디자인 활용기업의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3.92년임.

	 �권역별로 보면, 강원/제주의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5.18년으로 가장 길고, 대전/충청이 평균 3.10년으

로 가장 짧은 것으로 권역 간에 최장 평균 2년 정도의 근속년수 차이가 있음.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업 종사 디자이너의 근속 년수가 평균 4.20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제조업

(3.97년), 건설업(3.87년), 출판/영상/정보업(3.66년), 사업시설관리업(3.25년) 순임.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 중기업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4년 정도(각각 3.83년, 3.95년)로 비슷하고, 대기

업의 근속년수가 평균 6.06년으로 타 규모 대비 평균 2년 정도 김.

<그림 3-8>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서울

3.95

부산/울산/경남

4.41

대구/경북

3.65

인천/경기

3.76

광주/전라

3.93

대전/충청

3.10

강원/제주

5.18

권역별

디자이너 근속 년수

3.92 년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 정보

전문,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3.97년 

3.87년 

3.66년 

4.20년

 3.25년

중기업

대기업

소기업

3.83년 

3.95년 

6.06년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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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11.7
12.4

24.2

37.9

8.7
5.1

<그림 3-9>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직위

3)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직위 및 전공

✚ �디자인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관련부서의 총괄 책임자의 현재 직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차/과장급’이 

37.9%로 가장 많음. 다음은 ‘부장급’ 24.2%,‘사장급’은 11.7%, ‘상무/이사급’은 12.4%임.

✚ �전공별로 보면, 디자인 부서 총괄 책임자의 72.4%가 디자인 관련 전공을 함. ‘공학 및 자연과학’ 전공자는 

18.4%,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은 4.4%, ‘인문학’은 4.3%임.

<그림 3-10> 디자인 관련 부서 총괄 책임자의 전공

디자인 관련 공학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인문학 무응답 모름

디자인 활용기업  72.4                                                                                                                          18.4

4.4 4.3

0.5

(단위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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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및 필요한 타 전공 인력 분야

✚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부서는 디자인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까지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

로 구성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49.1%로 ‘그렇다’(28.4%), ‘보통이다’(22.5%) 

보다 많은 것으로,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인 부서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타 전공 인력 분

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디자인 관련’이 68.7%로 대다수였고, 차 순위는 ‘공학 및 자연과학’(21.7%)이었음.

	 그 외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3.4%), ‘인문학’(2.3%)은 5% 미만에 그침.

< 그림 3-11>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및 필요 타인력 분야

디자인 관련

그렇다

공학 및 자연과학

보통이다

사회과학 및 상경계열

그렇지 않다

인문학 기타

디자인 부서 인력 전공의 다양성

필요 타인력 분야

 28.4%                                        22.5%                              49.1 %

0.2%
 68.7%                                                                                                     21.7%

3.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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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 디자이너 위상

✚ �사내 디자이너 위상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와 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

(협업) 수준 및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디자이너 관여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100점 환산 기준 각각 66.24

점, 69.79점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업(각각 77.23점, 74.03점)의 평가 점수가 타 업종 대비 높음.

<표 3-7>  사내 디자이너 위상

(단위 : 점)

66.24
69.79

구분
디자인 전담부서와

타부서간 커뮤니케이션(협업)수준
(100점 환산 평균)

생산품 디자인 결정에 대한 
디자이너 관여 수준
(100점 환산 평균)

업종별

제조업 63.91 68.61

건설업 62.71 72.58

출판/영상/정보 64.67 68.23

전문/과학/기술 77.23 74.03

사업시설관리 63.95 64.37

규모별

소기업 64.50 69.64

중기업 72.74 70.21

대기업 68.64 70.43

디자인
활용 기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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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1)	 디자인 재교육 현황

✚ �실무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8.1%, 이론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

은 23.5%임.

	 �실무 중심의 교육은 ‘위탁교육’(15.8%), ‘특강’(12.0%), ‘해외연수’(6.1%) 순으로 나타남. 이론 중심의 교육 

역시 ‘위탁교육’(12.8%),‘특강’(10.6%),   ‘해외연수’(5.3%)순임. 

	 �업종별로 디자인 재교육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건설업에서 실무(33.3%) 및 이론(36.2%) 재교육 경

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출판/영상/정보업은 이론(18.9%) 재교육 비율이, 사업시설관리업은 실무

(21.8%) 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실무(54.2%) 및 이론(53.6%) 재교육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타 계층 대비 매우 높

았고, 소기업과 중기업의 재교육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남.

<표 3-8> 디자인 재교육 현황

(단위 : %)

28.1 23.5

구분
실무중심

교육 경험 비율
이론중심

교육 경험 비율

업종별

제조업 26.5 20.6

건설업 33.3 36.2

출판/영상/정보 29.2 18.9

전문/과학/기술 29.3 27.8

사업시설관리 21.8 23.5

규모별

소기업 26.8 23.2

중기업 28.9 20.3

대기업 54.2 53.6

디자인
활용 기업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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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재교육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부족’이 58.3%로 가장 높음.

	 �다음은 ‘예산 부족’(42.0%),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32.5%),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24.2%),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17.2%) 등의 순으로 높음.

<그림 3-12>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중복응답)

시간 부족

예산 부족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기자재 및 공간부족

기타

없다

58.3

42.0

32.5

24.2

17.2

3.3

0.5

4.6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대학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평가한 결과100점 환

산 기준 41.97점으로,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제조업(38.36점)의 평가가 가장 낮은 반면 출판/영상/정보업

(49.12점), 사업시설관리업(54.66점)의 평가가 타 업종 대비 높음.

	 규모별로는 중기업(49.55점)의 기여도 평가가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41.97점

중기업

대기업

소기업

39.67점

49.55점

45.93점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 정보

전문,과학 기술

사업시설관리

38.36점

40.80점

49.12점

44.65점

54.66점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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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대부분이 ‘디자인 관련 실무’(83.0%)로 응답.

	 �‘기획 및 마케팅 능력’(44.7%), ‘컴퓨터 관련 기술’(22.5%),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1.9%) 등의 순임.

	 �업종별로는 ‘디자인 관련 실무’는 건설업(92.9%)에서 더욱 높았고,‘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제조업(53.0%)

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은 사업시설관리업(5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9>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단위 : %, 중복응답)

22.5

4.3
21.9

0.6

44.7

8.7

83.0

구분
디자인

관련실무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컴퓨터 

관련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능력

기타

제조업 87.0 53.0 24.2 21.7 7.8 1.9 0.0

건설업 92.9 38.5 26.2 9.8 10.5 8.2 0.1

출판/영상/정보 79.5 47.6 9.0 21.7 10.6 7.3 2.8

전문/과학/기술 70.3 22.3 22.3 35.3 7.8 1.9 0.8

사업시설관리 60.5 34.1 55.5 4.8 11.6 24.3 0.0

디자인
활용 기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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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현황

1)	 국내기업/ 외국계기업 구분

✚ �전문디자인기업 3,023개 중 99.2%는 ‘국내기업’, 0.8%는 ‘외국계 기업’임. 

 2) 전문디자인기업 디자인 서비스 분야별 분포

✚ �전문디자인기업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중복응답 기준)를 보면 ‘시각디자인’이 55.6%로 가장 많

고, 다음은 ‘제품디자인’(32.5%)임. 이어, ‘환경디자인’(31.9%), ‘포장디자인’(15.3%) 등의 순으로 높음.

전문 디자인 기업

<표 3-10> 전문디자인기업 서비스 분야별 분포

(단위 : %, 중복응답)

15.3

6.8 2.0

32.5

55.6

8.0

31.9

구분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제품디자인 14.1 100.0 36.9 4.7 0.5 8.5 0.9

시각디자인 11.0 7.7 100.0 7.8 0.9 22.5 0.9

환경/인테리어 100.0 12.4 25.5 0.7 0.0 1.1 1.9

기타디자인 1.5 19.7 24.2 17.8 50.0 30.8 6.9

전문
디자인기업(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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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이 평균 68.88%로 가장 높음. ‘국내 기

타’ 비중은 평균 29.10%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대다수였음.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은 평

균 1.34%, 해외 기타는 0.68%에 그침.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은 제품디자인업(73.22%), 시각디자인업(73.28%)에

서 더욱 높고, ‘국내 기타’ 비중은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39.1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4>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단위 :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 평균 국내 기타(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등) 비중 평균

해외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 평균 해외 기타(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등)  비중 평균

전문디자인기업
68.88 29.10 1.34

0.68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인테리어

기타디자인

73.22

73.28

59.34

29.8966.48 1.68 1.95

23.77

25.68

39.13

0.76

0.03

0.81

2.25

1.01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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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기업’ 비중이 평균 42.95%로 가장 높음. 다음은 ‘중기업’

(19.09%), ‘대기업’(17.84%), ‘지자체, 국가기관’(11.20%) 등의 순임.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업(47.41%), 기타디자인업(50.03%)에서 

더욱 높음. ‘중기업’은 기타디자인업(24.07%)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지자체, 국가기관’은 시각디자인업

(16.8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15> 매출액 기준 고객 구성 비중

중기업 비중 평균 소기업 비중 평균

지자체, 국가기관 비중 평균 해외 기업/기관 등 비중 평균 기타 비중 평균

대기업 비중 평균 (단위 : %)

전문디자인기업

17.84 19.09 42.95 11.20

1.94

6.98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인테리어

기타디자인 50.0314.05 24.07 5.94

3.48

2.43

17.82

19.91

17.00

19.53

18.74

16.19

47.41

38.33

41.36

8.63

16.89

4.46

4.54

2.15

1.59

15.908.2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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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매출액, 자본금 및 투자 현황

2010년 매출액, 자본금 및 디자인 투자비

✚ �전문디자인기업의 2010년 총 매출액은 1조 9,596억 2,600만원,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6억 4,824만원임. 

✚ �자본금은 기업 평균 1억 1,012만원임.

✚ �연구개발비는 평균 8천 523만원이었고, 디자인 투자비는 평균 5천 254만원임.

✚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자본금 평균은 환경/인테리어 디자인업이 가장 높았으나 연구개발

비는 제품디자인업이 가장 큼. 

	 �한편 디자인 투자비가 가장 큰 업종은 환경/디자인업으로 기업 당 평균 연간 6,461만원을 투자함.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규모가 클수록 매출액, 자본금 및 투자 금액도 많음.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 648 전문디자인기업 매출액 1,959,626

(단위 : 백만원)

2010년

<표 3-11> 2010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648.24

110.1291.52 85.23
52.54

구분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자본금
평균

연구
개발비 평균

디자인 투자비 
평균

업종별

제품디자인 497.64 79.07 110.73 108.76 48.22

시각디자인 534.10 89.98 81.58 80.47 53.77

환경/인테리어 964.69 111.01 165.03 88.39 64.61

기타디자인 656.22 83.50 90.79 54.75 36.93

규모별

1인 86.16 24.71 40.23 7.99 3.62

2-4인 408.01 70.68 80.42 56.62 32.56

5-9인 912.57 131.31 183.37 129.22 84.72

10-14인 1.422.62 181.53 190.97 229.12 149.90

15인 이상 3.093.80 275.12 250.02 300.56 179.51

전문디자인
기업 (전체)



세
부

 조
사

 결
과

 요
약

 /
 전

문
 디

자
인

 기
업

52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03
디자인 기반 역량

1)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여부 

✚ �해외 디자인 정보 수집 및 개발을 위해 해외 지사가 있거나, 해외 관련 기관 혹은 해외 인력과 교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8.2%로, 대부분의 전문디자인기업(91.8%)는 해외 인력 및 지사와 교류하고 있지 않음.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12.4%)이 상대적으로 해외 교류가 많고, 시각디자인업(6.6%)이 가장 적음.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해외 교류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임.

✚ �해외 교류 방법으로는 ‘협력기관’(41.73%)을 통한 교류가 가장 많고, 다음은 ‘프리랜서’(33.57%)로 나타남. 

이어, 지사(19.34%), 연구소(5.36%) 순임.

✚ �해외 지사 및 기관과 교류하는 지역으로는 중국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주’(35.2%)와 ‘유럽’

(31.7%), ‘동남아’(9.8%), ‘일본’(6.5%) 순으로 나타남.

<그림 3-16>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비율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기타 디자인

12.4%

6.6%

6.9%

7.5%

해외인력 및 지사 교류 비율

8.2%

2-4인

5-9인

10-14인

15인 이상

1인

3.4%

7.2%

10.4%

17.6%

15.9%

<그림 3-17> 해외 인력 지사 교류 방법

연구소

프리랜서

지사

협력기관

41.73%

35.57%

19.34%

5.36%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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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수준6은 평균 108.95%로, 자사 디자인 품질 수준이 경쟁사에 비해 더 높다고 평가.

	 �모든 업종에서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가운데 기타디자인업(112.40%)에서 더욱 

높음.

	 �규모별로도 모두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나, 1인기업의 경우 101.66%로 상대

적으로 낮음.

6)	 �경쟁사와 대등한 수준이면 

100%, 경쟁사 보다 뛰어난 수

준이면 100%초과,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면 100%미만의 수

치로 작성

<그림 3-18>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경쟁사 대비 디자인 품질 수준

108.95%

2-4인

5-9인

10-14인

15인 이상

1인

101.66%

109.82%

109.67%

119.01%

115.26%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기타 디자인

109.02%

107.80%

108.53%

112.40%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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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 �디자인 관련 자원 구축 상태 조사 결과, 디자인 작업 공간은 충분하다는 의견이 47.6%로 가장 많은 반면 그 

외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디자인관련 전문장비 및 디자인 정보 자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 �자원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80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디자인 관련 소프트웨어(87.93

점)가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구축 상태가 양호한 디자인 작업 공간(82.40점)이 중요도는 가장 낮음.

<그림 3-19> 디자인 자원 및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중요도

디자인관련 소프트웨어

디자인관련 전문장비

디자인 정보

디자인 작업 공간

34.6

부족 없음충분

33.7

27.4

47.6

52.4 13.0

50.2 16.1

57.1 15.5

42.2 10.2

100점
환산 평균

87.93점

86.24점

87.32점

82.40점

4)	 디자인권(출원, 등록 포함) 소유 비중

✚ �디자인 최종 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 비중은 고객사가 평균 67.07%, 전문디자인기업이 32.93%로 

디자인권은 고객사가 2배 이상 많이 소유하고 있음.

	 �모든 업종에서 고객사 비중이 높은 가운데 제품디자인업(75.30%), 기타디자인업(75.1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디자인기업 비중은 환경/인테리어업(44.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0> 디자인권 소유 비중

전문디자인기업 비중 평균고객사 비중 평균 (단위 : %)

전문디자인기업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인테리어

기타디자인 75.19

67.07 32.93

75.30 24.70

65.01 34.99

55.86 44.14

24.81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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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력 현황

1)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 �전문디자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5.48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3.80명임. 한편, 2010년 한해 동안 1년 이

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종사자 수는 기업 평균 1.25명임.

	 �업종별로 보면 환경/인테리어업의 종사자 수는 평균 6.10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4.44명으로 타 업종 대비 

많음. 1년 이하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제품디자인업이 평균 1.46명으로 가장 많음. 

<표 3-12>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5.48

1.25

3.80

구분
총 종사자 수

(평균)
디자이너 수

(평균)
1년 이하 비정규직

인원 수 (평균)

제품디자인 5.51 4.01 1.46

시각디자인 5.05 3.70 1.19

환경/인테리어 6.10 4.44 1.24

기타디자인 5.48 2.66 1.05

전문
디자인기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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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디자인 영역별로 디자이너 수를 보면 시각디자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수는 평균 1.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경디자인 영역 평균 1.16명, 제품디자인 영역 평균 0.78명, 포장디자인 영역 평

균 0.18명 등의 순임.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에서는 제품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가 평균 2.80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디자인

업은 시각디자인 영역의 디자이너가 평균 2.64명, 환경/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는 환경디자인 영역의 디자

이너가 평균 4.03명으로 가장 많음.

<표 3-13> 활동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1.20

0.18
0.22

0.78

0.10

1.16

0.16

구분
환경

디자인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의상패션
디자인

포장
디자인

기타
디자인

제품디자인 0.36 2.80 0.55 0.02 0.01 0.03 0.24

시각디자인 0.23 0.17 2.64 0.12 0.01 0.20 0.33

환경/인테리어 4.03 0.09 0.24 0.04 0.00 0.00 0.04

기타디자인 0.05 0.23 0.23 0.66 0.60 0.66 0.23

전문
디자인기업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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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 �디자이너 근속 년수는 평균 5.06년으로 나타남.

	 �업종별로는 제품디자인업 디자이너의 근속 년수가 평균 5.51년으로 가장 길고, 다음은 시각디자인업(5.28

년), 기타디자인업(4.63년), 환경/인테리어업(4.51년) 순임.

	 �규모별로 보면 1인 기업의 디자이너 근속 년수가 평균 8.99년으로, 타 규모 대비 2배 내외임.

<그림 3-21>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디자이너 평균 근속 년수

5.06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기타 디자인

5.51년

5.28년

4.51년

4.63년

2-4인

5-9인

10-14인

15인 이상

1인

8.99년

4.88년

3.64년

4.48년

3.32년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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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디자인 재교육 관련

1)	 디자인 재교육 현황

✚ �실무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은 24.2%, 이론 중심 디자인 재교육 경험이 있는 기업 비율

은 20.5%로, 실무교육이 이론 교육보다 다소 높음.

	 �업종별로 디자인 재교육 경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제품디자인업에서 실무(29.0%) 및 이론(22.2%) 재교육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경/인테리어업(각각 20.5%, 18.9%) 및 기타디자인업(20.0%, 16.9%)

은 재교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1인 기업의 경우 디자인 재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음. 10～14인 기업에서 재교육이 

가장 활발함.

<그림 3-22> 디자인 재교육 현황

실무중심 교육 경험 비율

24.2%

이론중심 교육 경험 비율

20.5%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기타 디자인

29.0%

25.3%

20.5%

20.0%

2-4인

5-9인

10-14인

15인 이상

1인

1.9%

21.3%

38.4%

53.8%

44.1%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기타 디자인

22.2%

21.9%

18.9%

16.9%

2-4인

5-9인

10-14인

15인 이상

1인

2.7%

15.4%

37.5%

43.1%

38.6%

규모별 업종별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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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재교육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부족’(66.4%)이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예산 부족’(53.3%),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16.3%),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15.5%),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7.7%) 등의 순임.

(단위 : %, 중복응답)

시간 부족

예산 부족

재교육에 대한 정보 부족

위탁할 수 있는 전문 재교육 기관 부족

CEO의 재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기자재 및 공간부족

기타

없다

66.4

53.3

16.3

15.5

7.7

4.7

0.5

4.5

<그림 3-23>  재교육 시 애로사항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 �대학에서의 디자인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 평가한 결과100점 평균 환산 기준 

42.65점으로, 업무 기여도 평가가 높지 않음.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의 업무 기여도 평가는 39.51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시각디자인업의 업무 기

여도 평가는 44.84점으로 타 업종에 비하여 높음.

	 �규모별로는 15인 이상 기업의 기여도 평가가 46.94점으로, 타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3-24>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대학 디자인 교육의 업무 기여도

42.65 점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인테리어

기타 디자인

39.51점

44.84점

43.27점

41.16점

2-4인

5-9인

10-14인

15인 이상

1인

41.90점

43.81점

39.81점

43.24점

46.94점

규모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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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디자인 관련 실무’가 80.8%로 가장 높게 나

타남.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8.4%),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0.2%) 등의 순임.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관련 실무’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은 제품디자인업(54.2%)에서, ‘컴퓨터 관련 기술’은 환경/인테리어업(25.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4>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

20.2

3.7 0.7

48.4

9.1

80.8

16.2

구분
디자인 관련

실무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관련
기술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어학)
능력

기타

제품디자인 83.1 54.2 20.8 10.9 11.2 4.9 1.0

시각디자인 77.1 51.6 20.6 12.8 10.8 3.1 0.7

환경/인테리어 83.1 36.2 22.3 25.8 6.2 2.2 0.0

기타디자인 82.4 50.9 14.8 17.4 6.6 5.9 1.4

전문
디자인기업

(단위 :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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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인력의 전공 분야

✚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전공분야(중복응답 기준)로는 ‘상경계열’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

남. 다음은 ‘공학’ 45.1%, ‘사회과학’ 21.1%, ‘인문학’ 17.1% 등의 순으로 높음.

	 �업종별로 보면 제품디자인업과 환경/인테리어의 경우 ‘공학’(각각 61.3%, 57.5%) 응답 비율이 ‘상경계열’

(각각 56.8%, 53.3%) 보다 높음.

	 시각디자인업에서는 ‘인문학’ 응답 비율이 26.7%로 타 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표 3-15>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전공분야

21.1

2.6

45.1

6.4

56.1

17.1

구분 상경계열 공학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기타

제품디자인 56.8 61.3 23.3 10.8 11.9 1.4

시각디자인 58.0 32.9 20.6 26.7 4.4 3.0

환경/인테리어 53.3 57.5 14.7 9.9 4.1 2.9

기타디자인 54.9 29.2 29.3 15.1 6.1 2.9

전문
디자인기업

(단위 : %, 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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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자금지원 확대’가 60.5%로 가장 높

음. ‘인력양성 지원’은 37.4%,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은 34.2% 임.

✚ �디자인 산업이 육성․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저임금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55.8%), ‘사기업 

규모’(31.0%),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26.1%), ‘재무 운용능력 부족’(18.9%) 순임.

  

✚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 부분으로 ‘전문 인력 양성’이 52.7%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관련 정책부처 지

원’ 45.0%, ‘사업 모델의 전문화’ 36.2%,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29.6%순임.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 ‘컨설팅 능력 부족’이 42.0%, ‘최신디자인 정보 부족’ 이 39.2%로 많고, 다음

으로 ‘디자인 기술 부족’ 31.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부족’ 24.2%, ‘리서치 능력 부족’ 24.1% 순임.

	 �위와 같이 전문 디자인기업 다수가 전문 인력 고용, 자금, 컨설팅 능력, 최신디자인 정보 등의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매출 증대 방안으로는 ‘특화된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차별화’가 43.7%,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42.0%로 

응답 비율이 높음. 다음으로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36.5%,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24.5%, ‘해외시

장 진출확대’ 18.8%임.

<표 3-16> 애로사항 및 경영전략
(단위 : %)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자금지원 확대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60.5 37.4 34.2 19.0 11.1

디자인 산업육성

․발전 장애요인

저임금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

사기업

규모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재무 운용능력

부족

산업의급성장에

따른 인력 공급 부족

55.8 31.0 26.1 18.9 16.7

타산업 대비 

디자인 산업

취약부분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부처

지원

사업 모델의

전문화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산학연

협력강화

52.7 45.0 36.2 29.6 2.4

디자인

개발시

애로사항

컨설팅

능력 부족

최신디자인

정보 부족

디자인

기술 부족

소프트웨어 및

장비부족

리서치

능력 부족

42.0 39.2 31.3 24.2 24.1

매출증대

방안

특화된 디자인

전문 영역으로 차별화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해외시장

진출 확대

43.7 42.0 36.5 24.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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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현황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 비율은 65.5%임.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

이너만 있는’ 기관 비율은 2.9%, 그 외 31.6%는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은 17.6%에 그친 반면 지자체의 72.1%는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광역지자체 16개 시도 중 93.8%는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그림 3-25>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65.5                                                                                               31.6

17.6                       14.7                 67.7

72.1                                                                                                        26.7

93.8                                                                                                                                            6.3

70.6                                                                                                                         28.1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체)

중앙부처

지자체 전체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1.2

1.3 

2.9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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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자인 예산 및 인력 현황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19억 3,400만원임.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의 예

산은 평균 171억 3,300만원, 지자체의 예산은 평균 16억 7,200만원임. 자자체 중 16개 시/도의 예산은 평

균 98억 3,400만원, 시/군/구의 예산은 평균 9억 200만원임.

✚ �디자인 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8.47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0.82명임. 세부적으로 중앙부처 디자인 부서의 

직원 수는 평균 6.67명, 디자이너 수는 평균 2.00명임.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의 평균 직원 수는 8.53명, 

디자이너 수는 0.74명임. 

<그림 3-26> 디자인 부서 예산 및 인력 현황

인력 현황(디자이너 수/ 디자인부서 직원 수) (단위 : 명)

평균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1,934

1,672

902

9,834

디자인 전담 부서

중앙 부처

지자체 전체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17,133     

0.82 

2 

0.74

2.13 

8.47

6.67

8.53

13.6

8.060.62

디자이너 수 

디자인 전담 부서

중앙 부처

지자체 전체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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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용역 방법별 현황

✚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86.96%,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6.09%임.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디자인 발주 방법은 ‘포함발주‘ 89.08%, ’분리발주‘ 10.92%로,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설계․시공 등에 디자인사업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27>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율

     (단위 : %)기관 직접 용역 발주

포함발주

산하기관을 통해

분리발주

기타 발주

86.96                                                                                        

89.08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디자인 발주 방법별

6.95

6.09

10.92



세
부

 조
사

 결
과

 요
약

 /
 공

공
 부

문

66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0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은 

46.0%임. 세부적으로 중앙부처 중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은 26.5%, 지자체는 48.8%임.

	 광역지자체 16개 시/도 중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비율은 93.8%로 매우 높음.

<그림 3-2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보유 비율

46.0%

48.8%

45.6%

93.8%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앙 부처

지자체 전체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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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이 6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도시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50.4%), ‘보행 및 운송 시설물’(39.6%), ‘건축 및 실내 환경’(36.7%) 등의 순임.

<그림 3-29>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69.4

50.4

39.6

36.7

36.0

17.6

16.2

10.8

8.6

6.8

5.4

도시기반시설

도시마스터 플랜/
가이드라인

보행 및
운송 시설물

건축 및
실내 환경

편의 시설물

환경 연출

상징매체

행정 시설물

정보 매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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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직원 디자인 교육 관련

1)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평균 횟수/시간

✚ �2010년 한 해 동안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 비율은 33.8%임.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연간 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 2.42회, 연간 교육 시간은 평균 10시간 18분임.

2)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직원들에게 실시되기를 바라는 디자인 교육 방식(중복응답 기준)으로는 ‘위탁교육

(외부기관)’이 71.2%로 가장 높음. 다음은 ‘초빙교육’ 47.1%, ‘해외 연수’ 32.7%, ‘전시회 참관’ 28.8% 등

의 순임.

<그림 3-30>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연간 평균 교육 횟수 및 시간

<그림 3-31>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직원 디자인 교육 방식

1.1%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없다

있다

모름 /
무응답

65.1%

33.8% 10시간 18분

연간 교육 평균 횟수 및 시간

실시 횟수
평균(회)

실시 시간
평균(시간)

2.42회

0.3%

위탁교육
(외부 기관)

초빙교육
(외부 강사)

해외연수

전시회 참관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없음

71.2%

47.1%

32.7%

28.8%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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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및 학교 현황

✚ �예체능 계열1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20개, 석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135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39개로 조사됨.

	 �비예체능 계열2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58개, 석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23

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는 8개로 조사됨.

1)	 �KEDI 학과분류체계 기준, 예체

능계열(대계열) > 디자인(중계

열)에 해당하는 학과 일체.

2)	 �KEDI 학과분류체계 기준, 예체

능계열(대계열) > 디자인(중계

열)에 해당하지 않는 디자인 학

과.

디자인관련 고등교육기관

전문대학 (3년제) 5

전문대학원 1산업대학 2

예체능 계열

학사
220

전문대학
(2년제) 79

전문대학
(3년제) 28 일반대학원

61

특수대학원
64 일반대학원

33

전문대학원 10

전문대학원 6

대학교
104

산업대학 9

석사
135

박사
39

비예체능 계열

전문대학원 2

전문대학
(2년제) 27

대학교
24

일반대학원 8

일반대학원 7특수대학원 13

학사
58 석사

23 박사
8

<그림 3-32> 2010년 대학(원)의 디자인과 보유 학교 수 

(단위 : 개)

전문대학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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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1,295개임. 학부과정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는 983개, 석사과정은 256개, 박사과정은 56개임.

✚ �학교 구분별로는 2년제 전문대학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가 42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교(408

개)로 나타남. 소계열 구분별로는 기타디자인 학과가 663개로 가장 많고, 이어 산업디자인 학과(208개), 시

각디자인 학과(169개), 패션디자인 학과(159개), 디자인일반 학과(96개) 순임.

<그림 3-33> 2010년 대학(원)의 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수 

(단위 : 개)

학부
983개

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 총 합계

1,295 개

석사과정
256개

박사과정
56개

학교
구분별

학교
구분별

학교
구분별

소계열별 소계열별 소계열별

전문대학 (2년제)

420

일반대학원
89

일반대학원
39

특수대학원
145

전문대학원 22

전문대학원
17

디자인일반
49

산업디자인
153

시각디자인
143

패션디자인
128

기타디자인
510

전문대학 (3년제)

94

대학교
408

산업대학
61

디자인일반 32

산업디자인 48

시각디자인 23

패션디자인 27

기타디자인
126

디자인일반 15

산업디자인 7

시각디자인 3

패션디자인 4

기타디자인
27

✚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142개임. 학부과정의 학과 수는 

110개, 석사과정은 24개, 박사과정은 8개임, 학교구분별로는 2년제 전문대학의 비디자인 계열 디자인 관련 

학과 수가 5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학교(41개)임.

<그림 3-34> 2010년 대학(원)의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학과 수 

(단위 : 개)

전문대학원 2

산업대학
9

일반대학원 8

일반대학원 7특수대학원 14

학사
110

석사
24

박사
8전문대학 (3년제) 7

전문대학 (2년제)

53

대학교
41

비예체능 계열
디자인 학과 수 총 합계

142 개

전문대학원 2

전문대학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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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 �2010년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재적학생은 132,196명이었음. 재학생은 

92,321명, 휴학생(재적학생-재학생)은 39,875명으로 조사됨. 2010년 디자인관련학과 

입학자는 34,461명임.

✚ �재적학생을 계열별로 분석해 보면 비예체능 계열은 6,665명, 예체능 계열이 125,531명

으로 예체능 계열 전체 디자인학과 재적학생의 95.0%를 차지함.

✚ �학교 구분별 재적학생은 일반대학이 64,78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문대학 학생

(55,206명), 대학원(6,229명), 산업대학(5,981명) 등의 순으로 높음.

<표 3-17> 2010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단위 : 명)

학교
구분

계열

재적학생 재학생 입학자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비예체능계열 6,193 416 56 6,665 4,047 352 50 4,449 1,302 127 23 1,452

예체능계열 119,774 4,975 782 125,531 83,246 3,980 646 87,872 30,789 1,898 322 33,009

소계 125,967 5,391 838 132,196 87,293 4,332 696 92,321 32,091 2,025 345 34,461

전문
대학

비예체능계열 1,537 - - 1,537 808 - - 808 377 - - 377

예체능계열 53,669 - - 53,669 34,306 - - 34,306 18,008 - - 18,008

소계 55,206 - - 55,206 35,114 - - 35,114 18,385 - - 18,385

일반
대학

비예체능계열 4,129 - - 4,129 2,875 - - 2,875 838 - - 838

예체능계열 60,651 - - 60,651 45,174 - - 45,174 12,138 - - 12,138

소계 64,780 - - 64,780 48,049 - - 48,049 12,976 - - 12,976

산업
대학

비예체능계열 527 - - 527 364 -- - 364 87 - - 87

예체능계열 5,454 - - 5,454 3,766 - - 3,766 643 - - 643

소계 5,981 - - 5,981 4,130 - - 4,130 730 - - 730

대학원

비예체능계열 - 416 56 472 - 352 50 402 - 127 23 150

예체능계열 - 4,975 782 5,757 - 3,980 646 4,626 - 1,898 322 2,220

소계 - 5,391 838 6,229 - 4,332 696 5,028 - 2,025 345 2,370

재적
학생 
132,196명

재학생 

92,321명

입학자

34,4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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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2011년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는 25,276명이고, 그 중 11,304명은 취

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률은 44.7%임. 학부 졸업자의 취업률은 43.9%,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59.3%, 박사 졸업자의 취업률은 6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률이 높음.

✚ �계열별로 보면, 비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58.6%, 예체능학과 졸업자

의 취업률은 44.1%로 비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이 더 높음.

✚ �학교 부분별 디자인학과 취업률은 대학원이 59.8%로 가장 높고, 이어 산업대학

(47.5%), 일반대학(44.8%), 전문대학(42.8%) 순으로 높음.

학교
구분

계열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비예체능계열 931 133 7 1,071 526 99 3 628 56.5% 74.4% 42.9% 58.6%

예체능계열 22,981 1,129 95 24,205 9,963 649 64 10,676 43.4% 57.5% 67.4% 44.1%

소계 23,912 1,262 102 25,276 10,489 748 67 11,304 43.9% 59.3% 65.7% 44.7%

전문
대학

비예체능계열 388 - - 388 194 - - 194 50.0% - - 50.0%

예체능계열 12,597 - - 12,597 5,370 - - 5,370 42.6% - - 42.6%

소계 12,985 - - 12,985 5,564 - - 5,564 42.8% - - 42.8%

일반
대학

비예체능계열 479 - - 479 292 - - 292 61.0% - - 61.0%

예체능계열 9,422 - - 9,422 4,146 - - 4,146 44.0% - - 44.0%

소계 9,901 - - 9,901 4,438 - - 4,438 44.8% - - 44.8%

산업
대학

비예체능계열 64 - - 64 40 - - 40 62.5% - - 62.5%

예체능계열 962 - - 962 447 - - 447 46.5% - - 46.5%

소계 1,026 - - 1,026 487 - - 487 47.5% - - 47.5%

대학원

비예체능계열 - 133 7 140 - 99 3 102 - 74.4% 42.9% 72.9%

예체능계열 - 1,129 95 1,224 - 649 64 713 - 57.5% 67.4% 58.3%

소계 - 1,262 102 1,364 - 748 67 815 - 59.3% 65.7% 59.8%

<표 3-18> 2010학년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 명)

졸업자 

25,276명

취업자 

11,304명

취업률 

44.7%

✽ �졸업자 및 취업자 조사기준일 : 2011년 4월 1일


